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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사회봉사명령 연기
법무부, 신병치료 사유 3개월 늦춰 … 3년 사이에 마치기만 하면 돼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내려졌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김승연 회장의 신병 치료를 사유로 3개월 늦춰졌다.

10월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9월 추석연휴 직전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 

병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3개월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때와 비슷한 사유로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냈고 보호관찰소에서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은 12월 하순까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연기되며 이후 또 다시 연기 신청을 내더라도 

사유가 타당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행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

예기간인 3년 사이에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기만 하면 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회장은 9월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

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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